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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 관절염치료제 개발
6-12개월 효과지속 히루안플러스 … 투여회수․기간 줄여 효율적

LG생명과학(대표 양흥준)은 3회 투여만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 효과를 나타내는 퇴행성관절염 치

료제 <히루안플러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8월30일 발표했다.

LG생활건강은 치료제 개발을 위해 6년간 4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품허

가를 획득하고 9월1일부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량신약인 히루안플러스는 히알우론산이 주성분으로 관절염 부위에 주입하면 상처가 난 연골 주변에 점탄

성이 있는 막을 형성해 윤활작용과 충격을 흡수함으로써 치료가 이루어진다.

LG생명과학에 따르면, 히루안플러스는 기존 5회 투여하는 저분자량 연골주사제에 비해 분자량은 3배, 점탄

성은 25배 각각 높고 인체의 관절활액과 비슷해 효과가 우수하다.

기존제제가 5회 주사로 1개월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히루안플러스는 15일간 3회만 투여하면 된다.

따라서 환자의 치료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환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을 약가 기준으로 24% 줄여주는 것이 장

점이다.

또한 기존 치료제들이 주요 성분을 닭볏에서 추출한 것과는 달리 미생물을 발효․정제해 추출했기 때문에 

조류 알레르기 감염 가능성이 낮다.

아울러 높은 순도와 투여횟수의 감소로 감염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였다.

LG생활건강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히루안플러스의 원료물질인 고분자 히알우론산나트륨 제조공정에 관해 

미국, 유럽, 일본 등 10개국에서 특허를 취득했으며 유럽 품질인정서(COS)를 획득했다.

<화학저널 2005/08/31>


